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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뻐하라. 선생님이 살아 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. 감사하고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. 그러니 끊이지 않도록 

감사하라. 기도하라.

- 심정의 십자가를 지라. 나는 이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는 밖에서 십자가를 지라. 나와 함께 하자. 

- 사탄이 개입을 막도록 하라. 시기, 질투, 미워하지 않도록 하자. 미워하면 귀신이 온다. 하늘의 사랑은 영원하다. 원수

를 사랑해 주는 것이 위대한 경력이다. 하늘나라는 이 같은 것을 경력으로 본다. 원수 사랑하는 자는 성서를 이룬 것이

다.

- 선생님은 성서의 인물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줄 알았다. 그러나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영광이다. 7, 8

년 모시는 것보다 조건, 명예,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 영광이다. 그 

길을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겠느냐? 그 길을 막으면 안 된다. 그것을 막는 자를 이해하라.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최대

의 영광이다. 한쪽에서는 으르렁하면 한쪽에서는 야옹하라. 참으면 된다. 

- 선생님은 요즘 진심으로 기쁨 가운데 산다. 기쁨에 빠져 산다. 하나님이 “너 온전한 사람이 됐다”고 하셨다. 예수님도 

인정했다.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그 기쁨이 충만해 방해받고 싶지 않다. 선생님은 아무 걱정이 없다. 

- 선생님은 모든 자를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. 온 인류를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 대신해서 회개했

다. 너희들도 회개하라. (행실로 해야 회개한 것이다)

-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육신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리러 가는 길인데 구원을 이루러 가는 길인데 베드로가 막으니까 

사탄인 것이다. 베드로가 막아도 십자가의 길을 졌다. 심정의 십자가를 원수들까지도 다 지고 가야 한다.  큰 십자가를 

지고 가니 참으로 대견스럽다. 이것은 죽는 십자가가 아니다. 심정의 십자가다. 영광의 십자가다. 1년간 수십 만 번씩 

기도한 것이 선생님의 역사였다. 책을 7권이나 썼다. 머릿속으로 다 가지고 있다. 

- (교단에 하신 말씀) 모두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니 너희들이 참아라. 대신 받아라. 

- 나를 물리적으로 빼내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막는 자다. 잘 있다가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나올 수 있게 기도하라. 

- 난 건강하게 잘 있다. 진짜다.(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다. 기미도 없잖아. 하나도 안 늙으셨다. 흰머리도 없었다. 밝은 

얼굴이었다) 

- 하루 종일 운동해서 여자같이 가슴이 볼록 나왔다. 가슴운동을 매일 1천 번씩 30만 번했다. 음식이 잘 나온다. 교인

이 특별히 사서 주는 줄 알았다. 건강에 이상이 하나도 없다. 

- 우리가 영을 부르면 즉시 대답을 한다.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하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

정상이다. 하루에 100-200번씩 감사하라. 하나님을 늘 불러라. 선생님은 3천 번씩 부른다. 지금은 일체되어 이 기쁨에 

충만하다. 하나님과 일체되면 모든 것이 잘 된다. 하늘도 원수도 무조건 사랑이다.

- (조은사도)영이 너무 커서 몰라봤다. 큰 영들이 많다. 

- (선생님이) 살아 온 것이 감사고 기적이고 기쁨이다.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혀 사는 것이 천국이다. 

- 지금은 하나님과 1mm라고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다.

- 동행은 먼저는 하나님께 끌려가는 것이다. 그러나 하나님과 붙어사는 것이 동행이다. 



-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의 일이다. 때를 채우고 나가야 한다. 그러니 순리대로 행하라.  

- 지옥가기 왜 싫은 지 알아 아무 조건 없이 가니까? 왜 천국가기 어려운 줄 아느냐?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과 뜻을 다 

받쳐야 하기 때문이다.

- 모두 머리는 멀쩡한데 다리는 썩었다. 다 같이 너희들 것 먼저 회개하라. 변화하자. 부활하자. 성격을 고쳐야 한다. 

성질내면 절대 안 된다. 

- 내가 사망을 이겼노라. 걱정을 이겼노라. 선생님은 걱정이 없다. 선생님이 잘 있으면 됐잖아. 

-  <하늘과 나> 마지막 설교 못들은 줄 알았다4617. 원래는 <너와 나> 였다. 걱정하는 것 100/1 만해도 다 된다. 

- 한쪽에서만 가만있으면 해결된다. 땅벌집 건들고 가만있으면 안 쏜다. 

- (예전에 흘러간 말씀) 말씀은 계속 들어라.

- 내가 사람 되었으니 그것이 최고다.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 찾았다. 나는 조사할 것이 없다. 누명은 옛날부터 내가 받

았으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. 나 그렇게 컸다. 


